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중국 Polyester 시장 요동친다!
대외개방으로 중국-외국기업 경쟁 심화 … 경쟁력 없으면 퇴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어서면서 중국의 Polyester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WTO 규정에 따라 시장기능, 정부감독을 체계화하고 관련기업의 영업과 개발지침을 관리할 

목적으로 WTO 가입 직후 반덤핑 규정, 보조금 철폐 규정 및 보호정책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제무역경제협력협회, 세무총국 등 관련부서와 위원

회들도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자동수입면허 관리규정, 대외무역장벽 조사에 대한 잠정 규정, 수입제품의 반덤

핑 소송에 대한 대응 규정, 산업부문의 단기개발 규정 등을 발표했다.

여러 규정들은 Polyester 및 Polyester 원료 공급기업들에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주어 건설, 산업개발 및 공

정경쟁을 위한 WTO 규정의 준수를 도와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WTO 기준에 맞추어 산업기준을 검토, 폐지, 개정했으며, 화학섬유산업 기준도 국제관행

에 연계시켜 적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Polyester 생산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켰으며, 아울러 국내외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개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근대

기업을 건설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행됐으며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의 변화도 뒤따랐다.

노동인력 및 분배 시스템에도 새로운 개혁이 단행돼 섬유기업의 시야가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넓혀졌

고, 프로젝트의 이행에만 맞춰졌던 투자개념이 경제적 성과, 시장 경쟁력 및 지속적인 개발 등으로 변화됐으

며, 사업확장에 그쳤던 운영개념이 자원배분, 투자, 물류, 산업구조, 생산구조, 판매망 개선, 기술개혁 등으로 

변화됐다. 또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WTO 가입 이후 중국투자가 자유로워지면서 화학섬유산업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감독 및 승

인 제도가 기록 시스템으로 변경됐고, 비 국영부문에서 막대한 자본이 Polyester 산업으로 유입됐다.

중국의 Polyester 산업은 2002년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섬유 및 의류 수출의 크게 신장한 점은 평가받고 

있다. 수년간 지연돼온 건설 및 확장계획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지방 정부들도 프로젝트에 자본 및 정

책부문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저장성에 위치한 13개 민간기업들은 2년에 걸친 Polyester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저상성

의 Polyester 생산량이 218만톤 증가해 2002년의 2배인 425만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총 생산량

의 4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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